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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대학생의 우울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자료수집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D시와 C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84명이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arson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우울,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거부민감성은 우울과 대
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우울, 거부민감성, 대인관계능력 간의 작용 기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우울과 거부민감성의 요소를 포함시
켜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개별화된 중재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키워드 : 거부민감성, 대인관계능력, 대학생, 우울, 조절효과 

Abstractㅤ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university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20, and 184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D City and C province in Korea 
completed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6.0 program. In this study, depress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rejection sensitivity confirme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data on the mechanisms of action between depressio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and suggest that elements of 
depress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should be included in intervention programs to improve university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individualized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improve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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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
용의 결과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1]. 대인관계
는 발달단계의 특징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
학생 시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은 개인의 성격발달과 
자아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2]. 또 이 시기
에 형성된 대인관계능력은 앞으로의 사회에서 만나는 사
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원천이 되며 인
생을 살아가는 내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3, 4]. 그
러므로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는 그 어느 발달단계에서
보다 중요하며[5], 이 시기에 새로운 관계의 기초를 구축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기술을 습
득할 필요가 있다[6].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어떤 사람
들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7].

이런 맥락에서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관련성이 확인된 변인들 
중 하나가 우울이다. 우울감이 높은 개인은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8, 9]. 우울한 사
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의심하며 타인에게 이를 지속
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경향이 있다[8]. 이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은 초기에는 우울한 대상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이
지만 우울한 사람으로부터 그 애정의 진정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점차 불편감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멀리하게 된다
[8]. 대학생들은 이전보다 급격히 확장된 사회적 환경으
로의 도전과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우울에 더
욱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10, 11]. 

COVID-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강력한 사회
적 거리두기,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연기된 학업 일정 
등은 대학생들에게 우울, 무기력, 좌절,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였다[12]. 전 세계적으로 
COVID-19로 인해 대학생에게 가장 두드러진 심리적 문
제는 우울로, 34%의 유병률을 보이며[13] 우울의 정도나 
심각성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팬데믹 기간 동안 더 증가
되었다[14, 15]. 우리나라도 2021년 국민정신건강 실태조

사 결과, COVID-19 발생 이전인 2018년 결과에 비해 우
울 평균점수는 2배 이상, 우울 위험군의 비율은 약 6배 증
가하였으며, 20, 30대에서 우울 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16]. 그러므로 대학생의 우울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중요한 사회적인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
이다. 거부민감성은 Feldman과 Downey [17]이 제시한 
개념으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상대에게 거부당할 것이라
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를 늘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을 
의미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거부 가능성이 있을 
때 거부에 대한 기대가 활성화되고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되어 거부와 관련 있는 사소한 단서
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18]. 
또한 모호하거나 중립적인 상황을 거부로 지각하고 분노, 
우울, 지지의 철수, 질투, 공격 등의 격렬하고 반사적인 
정서적, 행동적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18]. 결국 거부민감
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에게 적대감과 공격성을 보이고 
상대로부터 거부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행동하여[19] 
상대에게 거부를 당하고 거부에 대한 기대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20]. 또 이들은 또다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과도한 확인을 추구하게 되어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이는 우울, 외로움, 분노 등으
로 이어지게 된다[21, 22]. 

이와 같은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거부 민감
성이 우울과 대인관계와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설
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우울과 거부민감
성의 작용 기제를 탐색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COVID- 
19 팬데믹을 직면한 대학생들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 강
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단절 등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부재를 경험하는 상황
에서 이 변인들에 대한 검토는 의미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영향요인

을 우울과 거부민감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울과 대인관
계능력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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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우울, 대인관계능력, 거부민감성

의 정도를 파악하고, 우울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
계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D시와 C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

인 대학생으로 편의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위
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위해 G*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05, 검정력(1-β)=.80, 효과 크기=.15, 연구변수 및 
대상자 특성 등 10개의 예측변수들을 고려할 때, 172명
이 적절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 및 미응답률 20%를 고
려하여 200부를 배부하였으며, 총 184부(회수율 92.0%)
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 7문항, 우울 20문항, 대인관계능력 25문

항, 거부민감성 15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2.3.1 우울
우울의 측정은 Radloff [23]가 개발한 CES-D (Center 

for Epidermiological Studies-Deepression Scale)을 
Chon과 Lee [24]가 번안하여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20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역문
항(5, 10, 15)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역변환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76이었고, Chon과 
Lee의 연구[24]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1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3.2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의 측정은 Schlein과 Guerney [25]가 개

발한 RCS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총 25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77-.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3.3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의 측정은 Park과 Yang [3]이 한국 대학생

을 대상으로 개발한 거부민감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4개
의 하위영역(예기분노, 예기불안, 과잉반응, 거부지각)으
로 구성되었으며 총 15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변환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Park과 Yang
의 연구[3]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0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9월 1일부터 10
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6.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우울, 대인관계능력과 거부민감성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빈도와 백분율 등의 기술통
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
계능력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우울, 대인관계능력과 거부민감
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값을 산출하였다. 4) 대상자의 우울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는 Baron과 Kenny [26]
이 제시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위계적 회귀분석 첫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
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조절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해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값인 상호작용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단계에
서 독립변수, 조절변수와 상호작용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mul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작용변수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의 값에서 각 변수의 평균값을 뺀 후 곱하여 상호작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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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생성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전 연구 참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참

여대상 및 참여방법, 연구 참여시 예상되는 위험요소와 
이익, 연구 참여에 대한 자유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한 후 자발적 동의를 얻었
다. 또 설문 응답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을 설명하였으며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의서
와 설문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회수하였다. 설문 응답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여성이 87.5%로 남성에 비해 많았고, 평

균 연령은 22.1±4.90세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
자는 33.2%이었으며, 경제 상태는 81.0%가 보통 수준이
라고 응답하였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가 72.3%
이었으며, 자신의 성격은 58.7%가 긍정적인 편이라고 응
답하였고, 학업성적 만족도는 57.1%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우울 평균점수는 3.30±0.55점, 대인관계능
력 평균점수는 3.71±0.49점, 거부민감성 평균점수는 
3.41±0.65점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18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Gender Male
Female

23 (12.5)
161 (87.5)

Age (years) 22.1±4.90 19-57

Have a religion Yes
No

61 (33.2)
123 (66.8)

Perceived 
economic level

High
Midium

Low

16 ( 8.7)
149 (81.0)
19 (10.3)

Living with family With family
Living alone

133 (72.3)
51 (27.7)

Perceived 
personality

Positive 
Moderate
Negative

108 (58.7)
66 (35.9)
10 ( 5.4)

Perceived 
academic

satisfaction

Dissatisfied
Moderate
Satisfied

55 (29.9)
105 (57.1)
24 (13.0)

Depressive symptom 3.30±0.55 1.00-4.00
Interpersonal competence 3.71±0.49 1.00-5.00

Rejection sensitivity 3.41±0.65 1.00-5.00
M=Mean; SD=Standard Deviation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8.20, 
p<.001). 자신의 성격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이 
보통이거나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에 비해 대인관
계능력이 높았다(Table 2).

Table 2. Difference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18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Female

3.73±0.47
3.72±0.50

0.07
(.094)

Have a religion Yes
No

3.79±0.44
3.69±0.52

-1.21
(.229)

Perceived 
economic level

High
Midium

Low

3.80±0.39
3.75±0.50
3.48±0.49

2.62
(.092)

Living with 
family

With family
Living alone

3.73±0.45
3.69±0.58

0.41
(.678)

Perceived 
personality

Positivea 
Moderateb

Negativec

3.94±0.40
3.44±0.43
3.11±0.35

38.20
(<.001) a>b,c

Perceived 
academic

satisfaction

Dissatisfied
Moderate
Satisfied

3.86±0.53
3.66±0.46
3.67±0.52

2.30
(.112)

3.3 우울, 대인관계능력과 거부민감성 간의 상관관계
우울은 대인관계능력(r=.41, p<.001)과 거부민감성

(r=.3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인
관계능력과 거부민감성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0, p<.001) (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depressi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rejection 
sensitivity                                        (N =184)

Variables 1
r (p)

2
r (p)

1. Depressive symptom 1
2. Interpersonal competence .41 (<.001) 1

3. Rejection sensitivity .39 (<.001) .40 (<.001)

3.4 우울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 미치는 거부민감
성의 조절효과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일반적 특성 중 

자신이 인식하는 성격을 투입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하였
다(F=70.21, p<.001). 성격은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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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Variables B SE β t p Adjusted R2 F 
(p)

1 Perceived personality_positive
3.40
0.52

.04

.06 .52
70.98
8.37

<.001
<.001 .274 70.21

(<.001)

2 Perceived personality_positive
Depressive symptom

2.69
0.43
0.23

.18

.06

.05
.43
.25

14.67
6.73
3.98

<.001
<.001
<.001

.329 45.88
(<.001)

3 Perceived personality_positive
Depressive symptom
Rejection sensitivity

2.34
0.40
0.15
0.17

.20

.06

.05

.04

.41

.17

.23

11.69
6.51
2.60
3.69

<.001
<.001
.010
<.001

.373 37.27
(<.001)

4

Perceived personality_positive
Depressive symptom
Rejection sensitivity

Depressive symptom × Rejection 
sensitivity

2.25
0.41
0.19
0.15
0.27

.19

.06

.05

.04

.08

.42

.21

.20

.19

11.43
6.84
3.27
3.25
3.27

<.001
<.001
.001
.001
.001

.405 32.14
(<.001)

The difference value between step2 and step3 was △R2=.024 (p<.026)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N =184)

미한 영향요인이었으며(β=.52, p<.001), 설명력은 27.4%
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성격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
수인 우울을 투입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하였으며
(F=45.88, p<.001), 설명력은 32.9%로 증가하였다. 긍정
적 성격(β=.43, p<.001)과 우울(β=.25, p<.001)은 대인관
계능력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3단계에서 성
격과 우울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절변수인 거부민감성을 
투입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하였으며(F=37.27, p<.001), 
설명력은 37.3%로 증가하였다. 성격(β=.41, p<.001), 우
울(β=.17, p=.001), 거부민감성(β=.23, p<.001)은 대인
관계능력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4단계에서 
성격, 우울과 거부민감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우울과 거부
민감성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한 결과에서도 회귀식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2.14, p<.001), 설명력이 
40.5%로 증가하였다. 성격(β=.42, p<.001), 우울(β=.21, 
p=.001), 거부민감성(β=.20, p=.001)과 조절변수(β=.19, 
p=.001)는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우울, 대인관계능력, 거부민
감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우울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
에서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우리나라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Hong의 연구[27] 결과보다는 낮
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지만 Byun 등의 연구[10] 결과와

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는 대학생의 증가가 두드
러졌다. 대학생의 우울 유병률을 추정한 Chang 등의 메
타분석연구[15]에서는 34%, 스페인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Mosteiro-Diaz 등의 연구[28]에서는 39.1%, 미
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의 연구[29]에서는 
39.1%가 중간에서 심한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우울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참여자의 58.7%가 긍정적 
성격의 소유자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격
은 삶의 변화를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방식
에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 성격의 대학생들이 
COVID-19 팬데믹과 관련된 삶의 변화를 부정적이지 않
게 인식한 결과일 수도 있다[30]. Szepietowska 등의 연
구[31]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팬데
믹이 삶의 많은 영역을 통제당하게 하고 혼란스럽게도 했
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이전에 과소 
평가되거나 무시되었던 삶의 영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격에 따라서 상황의 부정
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
하도록 재구성될 수 있다[31]. 하지만 McLafferty 등의 
연구[14]에서는 대학생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우울뿐만 
아니라 자살 위험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14],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대학생의 정신적 건강에 대
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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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점수는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Jo 등의 연구[32]와 Kim의 연구[33] 결
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Cho의 연구[34]의 결과에 비
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o
의 연구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오랜 
기간 겪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또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은 자신이 인
식하는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
의 성격을 긍정적이라고 인식한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점수가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관대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대
인관계에서 유익한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는 선행연구
[7]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대인관계는 항상 즐겁고 성
공적인 것은 아니며 때로는 두려움, 좌절감 등의 부정적
인 감정이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경
험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7]. 그러므로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
의 노력이 필요하며[35], 사회적으로도 대학생의 대인관
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별화된 전략 수립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거부민감성 점수는 Sun과 Seo
의 연구[36]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대학생의 우울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은 조절변수로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대학생의 낮은 우울감이 
대인관계능력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때, 거부민감성이 조
절역할을 하여 대인관계능력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것이
다.

거부민감성의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거부를 경험한 자녀
는 거부민감성이 높아지고, 이후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두려워하게 된다[17]. 
또한 부모가 대학생 자녀를 자신과 분리하고 자율성을 인
정해주기보다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거나 자녀를 
과잉 통제하는 경우,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은 더 높아진다
고 보고되었다[37]. 하지만 대학생들은 이미 성장하였으
므로 부모의 양육 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보다는 대학생
의 거부민감성을 낮추고 관리할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거부민감성은 거
부에 대한 개인의 지각오류이므로 인지적 정서조절 훈련
을 통해서 반사적인 정서적 반응과 적대적이고 방어적인 
행동을 줄이고 전략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
다[22]. 또 지지적 관계를 충분히 경험하게 함으로써 타인
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는 전략도 거부민감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19]. 이런 선행연구의 결
과들을 토대로 대학생의 우울과 거부민감성을 고려하여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을 편의표집 하였기 때문
에 본 연구의 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을 직면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거부민감성이 대인
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우울과 대인관
계능력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
학생의 우울,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거부민감성이 우울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우울과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우울과 
거부민감성의 요소를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개별화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우울과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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